
중국 섬유산업의 과제  

기술장비와 비의류분야의 강화 

 
중국의 섬유산업은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서, 금년(2003년)에는 기술장비와 

인테리어, 가정용품, 산업자재 등의 비의류 분야를 강화,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직은 양적 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그 동안 등한

시 해오던 질적 발전을 적극 도모하기로 하고 있다. 

금년 1/4분기의 섬유산업은 대체로 순조롭게 출발하여, 수출은 1, 2월(2개

월)이 전년 동기보다 23%가 증가하였고, 생산도 24%가 증가하였다. 특히 수

출 및 내수가 확대되어 기업수익도 약 82%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3월에는 미국의 이라크공격이 시작되면서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은 

전년도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고, 원유나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이 올라감으로

써 합성섬유의 수급이 악화되자, 이 분야 보유 생산시설의 조업율은 2월에 

90% 수준을 보이던 것이 3월에는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라크전쟁이 끝나자, 폭등하였던 원유가격이 급락하고, 합섬시황도 유연

해 졌다. 그러나 아직 높은 원료가격 때문에 합섬업계는 채산이 악화되고 있

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중국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어, 

종전과 같은 방식의 수출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중국의 섬유산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보다 뒤떨어

진 기술력을 조속히 향상시키고, 의류분야에 치중해 오던 합섬의 용도를 인

테리어, 산업자재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방직공업협회에서는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기술장비의 해”, “가정방

직품의 해”, “산업용 방직품의 해”로 책정하였다. 

기술장비에 대해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최신 기계시설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금년에는 이들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신기술, 신상품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수입설비들을 중국 기술로 자체 개발하는 것을 과제로 선정

하고 있다. 

가정 방직품에 대해서는 국민소득의 상승과 함께 소비수준도 향상되면서 

침장품 뿐만 아니라 의자커버나 커튼 등의 실내환경 전반에 대한 질적 향상

이 요구되고 있어 참신한 신상품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자재 분야는 그 동안 전반적으로 뒤떨어져 있는데, 2008년에 세계 올

림픽 대회 개최, 중국 서부지역의 개척을 비롯하여 국가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대형 프로젝트 등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를 감안하면, 산업자재용 섬유는 

장차 방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의류용 위주의 합섬 생산을 산업자재분야 위주로 생산을 강화하면 

의류분야의 과잉공급도 해소할 수 있고, 섬유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므로 비의류분야의 기술개발, 상품개발이 시급히 촉진되어야 할 것

이다. 


